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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10호를 발간하며

자료집 제9호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에 뒤이어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것으로 한국 사진사에 있어서 최다 개인 아카이브 중의 

하나로 남을 자료체를 2년에 걸쳐 갈무리한 셈이다. 아주 가까운 역사도 너무나 빠르게 사라

지고 잊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 적지 않은 분량의 자료체를 온전히 정리한 것에 대해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가현문화재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특정 기관 혹은 개인이 

자료를 독점적으로 열람하면서 허접한 저작물을 그것도 가뭄에 콩 나듯이 발표하는 작금의 한국 

사진사 연구 현황 속에서, 한국 사진사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옮겨놓았다는 보람을 

느낀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역사기관, 언론사들은 최근 이전까지는 사진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료의 대상으로서 이미지보다 문자 텍스트를 선호했고, 그 결과 사진을 문헌의 방증자료 정도

로만 취급해 왔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사진 사료들이 폐기되고 방치되었고, 그 역사적 문맥, 

구체적 정황을 적지 않게 잃어버렸다. 이러한 사정은 미술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진의 낮은 

예술적 지위 탓에 어느 기관도 한국 사진사의 전개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고, 한국 예술 사진사를 

기술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사진학과 혹은 예술 관련 

학과들이 한국 사진사에 관심을 쏟은 것도 아니었다. 사진학과는 그저 실기 중심 교육, 서양 사진사

에 의거한 이론교육에만 신경을 썼고, 미술이론 관련 전공에서의 한국 사진사 관련 논문은 예외

적이고 희귀한 예일 뿐이었다. 물론 한국 사진사 연구를 표방한 군소 기관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열악한 연구 환경, 자료를 독점하여 연구의 독점성을 유지하려는 이기심 그리고 

당파적 이해관계는 한국 사진사 정립을 위한 공동 사료편찬 작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사진사의 온전한 기술을 위한 자료체 발간을 차분하게 그리고 쉼 없이 

계속할 것이다. 모든 자료의 개방적 공유를 통해 지지부진한 한국 사진사 연구를 진작하고 

부추기는 센터가 될 것을 약속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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